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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미세 자성입자 기능복합화 기술의 개요 및 비젼

Current R&D status and vision on technology of ultrafine 
magnetic powder materials

최철진, 이정구

분말자성소재는 반도체 소재와 함께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전자기부품(자동차의 구동모터, NC용 서보 모터, 
VTR 및 캠코더의 헤드드럼 모터, 컴퓨터의 CD-ROM, HDD용 드라이버, 스피커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

니라 최종 제품의 경쟁력(성능, 품질, 신뢰도,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기반소재이다. 나아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정밀의료기기, 지능형 정보가전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서도 자성소재와 그 응용부품이 더욱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성소재 부품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저급 범용소재를 제외하고는 출발원료부터 국내 생산이 없고, 거의 모든 

제품의 설계 및 공정이 일본, 미국 등 선진국 기술을 답습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극미세 자성입자 기능복합화 

기술 개발사업 (연구책임자 : 재료연구소 최철진) 이 2008년도에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는 재료연구소에서 총괄 

주관하여 향후 10년간 연간 20억씩 총 200억이 투자되며, 현재 15개 기관 9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기존 분말자

성소재의 성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영구자석 성능지수 : 76 MGOe+kOe 이상), 5개의 세부기술; (1) 신
개념 극미세 자성분말 합금설계 기술(재료연구소) (2) In-situ 입자형성/제어형 다상 복합화 기술 (한양대학교), (3) 
반응 제어에 의한 defect-free 입자 이방화 기술(재료연구소), (4) 계면제어형 자성분말 벌크화 기술(선문대학교), 
(5) 고특성 Magnetic Circuit용 자성분말 소재 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개발을 통해 미래 수요 산업에서 요구

되는 고성능 분말자성소재의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소재원천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고특성 자성분말소재의 수입대체를 통해 대일 무역 역조

를 개선은 물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메가트랜드의 변화로 고특성 분말자성소재를 적용한 고

효율 모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 IT, 정보통신,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파급 효과가 예

상된다. (현재 자동차 적용 모터수 40∼50개/대 → 100∼120개/대, 2018년 모터용 분말자성소재 세계시장 30조
원).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용 각종 모터의 핵심소재를 개발함으로써, 공해

물질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력

인 로봇, 산업 자동화, 첨단 전자기기,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핵심 부품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 개발을 통해 

융 복합 산업분야에서 신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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